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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장르>

미스테리� 추적� 색채� 감성� 심리� 스릴러

<로그라인� >

국전� 화가로� 인생� 탄탄대로를� 걷던� 나!�

어느� 밝은� 오후,� 과거의� 친구로부터� 잊고� 있었던� 과거� 물건들이� 배달되어� 온다.�

그� 때문에� 내� 귓구멍에서� 피가� 흐르기� 시작한다.�

<기획� 의도>

글이� 글처럼� 써지지� 않을� 때가� 있다.� 머릿속� 마음속에서� 떠오르는� 그� 무언가가� 여느� 때와�

같이� 강렬한� 메시지를� 두드리고� 있음에도� 그� 떨림이� 손가락까지� 이어지지는� 못하는� 모양이

다.� 창작한다는� 건� 그� 만큼� 인내와� 고통의� 과정을� 거쳐� 탄생한다.� 비단� 고귀하게만� 느껴지

는� ‘예술’에만� 국한되는� 건� 아니다.� 이� 세상� 모든� 사물의� 창작� 과정은� 나도� 모르게� ‘유레카’

를� 외치는� 순간에서� 태어난다고� 할지라도,� 그� 순간� 또한� 어쩌면� 그동안� 쌓여온� 내� 인생의�

일기가� 만들어낸� 정리법에� 따른� 것일지도� 모른다.�

내가� 꿈꾸고� 상상하고� 만들어내는� 모든� 건� 나의� 찬란한� 역사� 속에서� 태어난다.� 현실과� 이

상의� 사이에서� 헤매는� 청춘들의� 이야기를� 그렸지만,� 이를� 통해� 현실이� 어떻게� 이상이� 되

고,� 이상이� 어떻게� 현실이� 되는지� 그� 성장� 과정을� 표현했다는� 점에서� 충분한� 재미를� 안겨

주고자� 기획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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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등장인물>

성진경� (여,� 나이� 40세)�

현재� 미술계에서� 최고로� 잘나가는� 화가이다.� 아트� 아시아� 2021� 초대전에� 제출할�

다음� 작품에� 모두� 기대하고� 있다.� 그러던� 중� 18년� 만에� 나타난� 친구� 수정이를� 만난� 후,�

과거로부터� 물건들이� 배달되면서부터� 갑자기� 귓구멍에� 피가� 흐르기� 시작한다.

오수정(여,� 나이� 40세)� �

과거� 진경이랑� 같이� 미술대학을� 다니던� 뛰어난� 재주를� 가졌지만,� 국선에서� 떨어진� 후

진경의� 첫사랑과� 결혼하여� 주부로� 살고� 있다.� 그러다가� 무슨� 일인지� 진경에게� 과거에

물건들을� 보내기� 시작한다.�

김영호� (남,� 나이� 45세)

진경의� 첫사랑으로� 웬일인지� 진경을� 택하지� 않고� 수정과� 결혼하여� 미술학원을

운영하고� 있다.� 우연히� 다시� 만나� 진경에게� 다시� 돌아가고� 싶다고� 고백한다.�

대학생� 진경� (21세)

대학생� 수정� (21세)�

대학생� 영호� (26세)

그� 외� 여기자와� 카메라맨,� 여사무실� 직원,� 의사,� 택배기사,� 미술실� 아이들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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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시놉시스>

돌려줘!~~� 내거� 돌려줘!!

아트아시아� 2021� 초대전에� 초대를� 받은� 화가� 진경은� 갤러리에� 전시한� 작품� 자신의� 작품

<노란� 태양의� 노래>� 앞에서� 인터뷰를� 진행한다.� 데뷔는� 붉은� 그림자,� 이번에는� 노란� 태양

의� 노래,� 그럼� 다음� 작품� 색깔은� 무엇인지� 궁금해하는� 기자에게� 대답은� 노코멘트!

갤러리� 화장실에서� 우연히� 18년만에� 대학� 미술동기인� 오수정을� 만나고,� 예전보다� 많이

뚱뚱하고� 커진� 몸매에� 처음에는� 알아보지� 못한다.� 18년만에� 만난� 수정은� 진경에게� 무언가

를� 돌려달라고� 하는데,� 진경은� 수정이가� 무슨� 말� 하는지� 도무지� 알지� 못한다.�

택배� 왔니?�

수정을� 피하여� 갤러리� 사무실에� 온� 진경은� 도착한� 택배를� 본다.� 보낸� 사람은� 오수정�

택배� 박스� 안을� 보면� 오래전에� 대학시절에� 빌려준� 모네의� 화집이다.� 이상하게� 생각하지만�

그� 날부터� 수정이는� 매일� 택배를� 보내온다,� 기억도� 가물가물한� 자기가� 준� 스카프,� 스타킹,�

의� 물건이다.� 수정이가� 보내오는� 물건� 때문에� 은근히� 신경이� 쓰이고,� 그� 바람에� 귓구멍에

서� 피가� 흐르는� 현상이� 생긴다.� �

그딴� 거� 기억할� 리가� 없잖아

병원에서� 안정을� 취하라는� 말을� 들은� 진경은� 친구� 수정에게� 연락을� 하지만� 연락이� 되지

않고,� 메시지를� 남기고,� 작품작업에� 몰입하는데,� 다시� 울리는� 초인종� 소리에� 나가보며

또� 다시� 도착한� 택배� 박스.� 박스를� 열면� 이번에는� 대학시절에� 준� 택시비� 만원이다.� �

이후에도� 손수건,� 풍선껌,� 거기다� 오래되어� 곰팡이가� 생겨� 파래진� 샌드위치� 등

진경은� 수정이가� 보내온� 택배� 박스에� 신경이� 곤두쓰며,� 화도나고,� 다른� 한� 편으로는�

괴로워하면서� 다시� 또� 귓구멍에서� 피가� 흐흔다.�

내� 거야!� 내� 거라고~

더는� 참지� 못한� 진경은� 수정의� 미술학원을� 찾아간다.� 미술학원에서� 진경은� 오랜만에�

지금은� 수정의� 남편이� 된� 첫사랑� 영호선배를� 만나� 조금은� 설레인다.� 그러던� 중� 마지막�

물건을� 보내겠다는� 수정의� 말에� 잔뜩� 화난� 얼굴로� 미술학원으로� 수정이를� 찾아가는데......� �

거기서� 진경은� 뜻밖의� 충격적인� 진실과� 맞닫는다.�


